
인디아, H2O2 생산능력 확대
증설 및 신규참여계획 잇따라… 9 0년대말 공급과잉우려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기업은 내쇼날과 아시안 두기업으로 생산능력은 각각 2만톤, 5000톤이며,

내수의 급증을 배경으로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쇼날은 3만톤, 아시안은 1만3 0 0 0톤을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기업과는 별도로 신규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신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3기

업이 계획중인 생산량은 6만4 0 0 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생산능력은 9 0년대말에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

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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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능력

구 분 증설계획 시 기

내쇼날·파옥사이드

아시아·파옥사이드

우쟈라드·알카리스 & 케미칼

힌드스탄·인더스트리얼케미칼

힌드스탄·오트가부케미칼

코샤리슈가스 & 케미칼

리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샤리아시즈 & 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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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의 과산화수소 증설계획 (단위 : 1000M/T)


